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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, '글로벌 금융도시' 부산 적극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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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 서울에서 '투자유치 설명회' 개최

부산시청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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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=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]부산시(시장 박형준)는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글로벌 금융도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금융기업의 투자 확대

를 유도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.

시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조선펠리스호텔 강남에서 수도권 소재 자산운용사, 벤처캐피털, 금융기술 기업 대표 등

80여 명을 초청해 금융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 설명회는 지난해 6월 시가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금융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.

행사는 부산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특전,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, 지방시대 부산벤처펀드 운용을 소개하며, 기업별 현장 목소리 청취

순으로 진행된다.

시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,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등 부산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 특전을 설명하고 부산에 투자를 적극적으

로 요청한다.

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 3단계 사업은 올해 12월 45개 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으로, 기존 투자기업 외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

를 통해 금융 산학협력지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.

또한 ‘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’와 ‘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’ 등 지역 특화 펀드를 중심으로 부산금융중심지와 수도권 금융기업들이 만나게 되면, 단순한

지역 진출을 넘어 전략적 투자 허브로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.

시는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금융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한다. 올해 하반기에 홍콩, 싱

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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